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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해당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
정당한 권원이 없이 실시하는 자에게 특허법, 민법, 형법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 권리를 

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기도 한다. 그러나 정작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
해 완성한 발명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이는 연구자의 특허법에 대한 

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. 따라서 심사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온 다

양한 화학사건, 특히 정밀화학와 화학소재 분야의 사건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특허법 사이에 
어떠한 오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, 보다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

위해 화학발명에서 주의해야할 점 및 시사점 등을 고찰한다. 


